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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강력 촉구
-안신일 의장, ‘지방의회법 TF 단장’으로 국회 기자회견 주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

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

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안

신일 의장과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장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다. 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매

우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

룰 수 없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

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

계를 지적하며, 독자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의지를

다졌다.

안신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

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

구한다”고 전했다. 향후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